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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안에서 살

아가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관계와 기억을

쌓아간다.

오래된 공간에 축적된 삶의 흔적과 예술

을 통해 형성된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보는

전시가광주에서열리고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코가네

초 바자르 2026’는 전일빌딩245와 동구인문

학당 등 두 곳에서 도시와 예술, 지역 공동

체의관계를조명한다.

이번 전시는 일본 요코하마의 코가네초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 변화해 온 과정과

아시아 각지 예술기관들이 축적해 온 교류

의역사를소개,도시를완성된공간이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와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

로바라보며,예술과공동체가맺어온관계

를살펴본다.

두전시는도시의공간과기억,예술을매

개로형성된관계를서로다른방식으로조

명한다.

먼저전일빌딩245에서열리는첫번째전

시 ‘생명처럼 숨 쉬는 이 마을’은 코가네초

를하나의살아있는유기체로바라본다.

소에지마시노부,장한쉬안,부이바오짬,

하저우바오니, 김승택, 이종현, 이향희, 심

성아등13명의작가가참여,이들은코가네

초가축적해온기억을광주의도시적맥락

과연결하며장소를둘러싼이동과노동,거

주와기억에관한질문을던진다.

코가네초는 과거 우범지역으로 알려졌

던 일본 요코하마의 지역이다. 2009년 코가

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 설립 이후 지

역 주민과 행정,예술가들이협력해철도고

가아래빈공간과점포를작업실과갤러리

로바꾸며문화예술을통한지역재생을추

진해왔다.

하지만약 17년이흐른현재부동산자본

화와제도의불안정성등새로운문제에직

면하고있다.

전시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도시 재

생을 단순한 성공 사례로 제시하기보다 토

지소유자와이주민,소상공인과예술가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공존하는

현장으로살펴본다.

전시장소인전일빌딩245역시도시의역

사를간직한공간이다. 1968년 준공된 이 건

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일

방송 등이 입주했던 언론 활동의 중심지였

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탄흔 245개가 발

견된 역사적 현장으로,현재는당시의흔적

을보존한시민문화공간으로운영되고있

다.

동구인문학당에서 열리는 두 번째 전시

‘관계의 시간-아카이브 전시’는 코가네초

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예술기관들이 오

랜시간이어온교류의역사를돌아본다.

전시장에는 코가네초의 국제 교류 기록

과참여기관들의활동자료가소개된다.

문서와 사진, 영상, 출판물, 참여자의 목

소리등을통해각기관이형성된배경과지

역의 사회·문화적 조건, 예술과 공동체의

관계가변화해온과정을살펴볼수있다.

코가네초 에리어 매니지먼트 센터를 비

롯해 중국 청두의 A4 레지던시 아트센터,

대구예술발전소,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

가,동구인문학당등아시아각지의예술기

관과공간들이참여한다.

특히 중국A4레지던시 아트센터는 2011

년 설립 이후 44개 이상 국가 및 지역의 창

작자359명과협력해왔으며,대구예술발전

소는 옛 대구연초제조창 별관 창고를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재생한사례다.

전시가열리는동구인문학당역시1954년

지어진 개인주택을보존해 2022년시민문

화공간으로재탄생한곳이다.철거예정이

던 건물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했으며, 2023년 대한민국공간

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오복기자

오래된도시의기억,예술을더해문화로피다

<15>전일빌딩245·동구인문학당

코가네초바자르2026파빌리온전시븣15일까지전일빌딩245·동구인문학당

뷺예술로지역을바꾸자뷻븣협업으로일군코가네초도시재생븮빛과그림자븯
뱛다양한국제교류,문화창작공간커뮤니티구축븣생생한기록의흔적조명

코가초초지역관리센터 A4레시드네시아트센터 대구문화예술재단대구예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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